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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nd Truth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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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ffertory 

prayer 김순배목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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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같이



요한복음

20장 19-31절



(요 20:19)
이 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
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
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
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
(요 20:20)
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
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



(요 20:21)
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
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
나도 너희를 보내노라
(요 20:22)
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
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



(요 20:23)
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
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
라 하시니라
(요 20:24)
열두 제자 중의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
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
지라



(요 20:25)
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
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
의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
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
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



(요 20:26)
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
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
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
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
(요 20:27)
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
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
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
믿는 자가 되라



(요 20:28)
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
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
(요 20:29)
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
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
니라



(요 20:30)
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
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
(요 20:31)
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
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
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
게 하려 함이니라



(눅 24:36)
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
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
하시니
(눅 24:37)
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
으로 생각하는지라



(눅 24:38)
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
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
(눅 24:39)
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
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
같이 나는 있느니라



(눅 24:40)
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
(눅 24:41)
그들이 너무 기쁘므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
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
것이 있느냐 하시니



(눅 24:42)
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
(눅 24:43)
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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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회 기도

김순배 목사



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에 나오셔서
예배드리는모든 성도님들을

환영합니다.











I will be with you always even 
until the end of the world


